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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When Jesus left Galilee for the region of Judea to the other side of 

Jordan, Pharisees asked Jesus again, “Is it lawful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for any reason? (v. 3)” This is a very malicious question in 

order to search for the condition of Jesus’ bitter smile. Even though 

Jesus knows the Pharisees’ mind, he provides the truth. 

1.	 The essence of marriage

“He replied, ‘that at the beginning the creator made them male 

and female,’” (v. 4). 

Jesus says the essence of marriage is based on the order of 

creation by God. The order of God’s creation is that man and female 

get married, make a family, grow, develop, and flourish in the world.

At the time when woman suffere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Pharisees wanted to make sure to justify the malicious divorce system and make 

their own behavior correct again. 

Nevertheless, Jesus says in a word, ‘impossible’ 

to divorce. Jesus says with a clear and decisive 

tone that it is impossible to get divorced. 

Therefore, we follow the order of God’s creation 

and should raise our family that God made, into a 

small kingdom of heaven.

2. The unique conditions for a divorce 

“’Why then’ they asked, ‘did Moses command 

that a man give his wife a certificate of divorce 

and send her away’” (v. 7). 

At that time, Pharisees, according to the 

word of Deut 24:1, said that Moses should give 

a certificate of divorce, when violence infringed 

upon a woman’s rights and broke the family. It 

was not this way from the beginning” (v. 8). This 

word means that the certificate of divorce should 

be given to women who were divorced because of 

the malice against them and were abandoned. The 

divorce can never be justified.

Marital unfaithfulness can be the reason to 

be divorced (v. 9). But this cannot be dealt with 

individual or personal chance. God’s will means 

that getting married and making a family was 

already made by a sovereign God which doesn’t 

want spouses to separate. It is really a good way 

for us to give glory to God by praying for each other, suppressing and bearing 

pains, and living our lives.

My beloved Christians,

There is originally no concept of divorce in the order of God’s creation. Even 

though the divorce system has made due to the malice against humans, God’s love 

comes ahead rather than the divorce system. 

Dear wives, please obey your husband. Just like the church obey Jesus Christ, 

as you should obey. Dear husband, please love your wife! Just as Jesus Christ gave 

his life for the church, as you should love your wife.

Only in the midst of love, by making a wonderful family for the kingdom of 

heaven.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give glory to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bout A Divorce
(Matt.19:1-12)

마태복음 강해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땅에 이르신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또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
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3절). 이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한 매우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의 속을 모를 리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우문을 통해서 진리
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1. 결혼의 본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와 여자로 지으시고”(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근거한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
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 제도라는 악법을 
정당화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한 마디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한 어
조로 이혼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
을 작은 천국으로 잘 다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이혼의 유일한 조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7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신 24:1의 말씀에 근거하
여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 주라고 했다며 여성들의 인
권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괴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모세가 너희 마음
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
는 그렇지 아니 하니라”(8절)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씀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당하고 버림받은 여
인의 생활권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결코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9절). 그러나 이것도 개인적이
고 이기적인 기회로 삼아서 안 될 것입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
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한 몸을 이룬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이 아닙
니다. 서로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
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는 본래 이혼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비록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제도가 생겨났지만 이혼제도보다 더 앞 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

하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마치 그리스
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과 인내 가운데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가정, 물 댄 동산 같은 천국 가정을 
이루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혼에 대하여
(마  19:1-12)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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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2)

(문 152) 요나서를 역사적 기록으로 볼 수 있

습니까?

(답) 기적 이야기로 채워진 요나서는 그 신빙

성과 역사성이 가끔 의심되어 온 것이 사실입

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씩 

있을 수 있으며 또 해변에 안전하게 토해냈다

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또한 이방나라 수도인 니느웨에서 무명의 이

방인이 이상한 언어로 멸망할 것을 예언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들이 어떻게 회개

하고 금식하고 위기를 면할 수 있었을까? 역사

적인 짧은 이야기를 은유적 목적으로 해석해

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좁은 유대주의적 국수주

의자들로 하여금 이방나라 백성에게 복음을 전

하라는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는 

아닌가?

그러나 이런 이론의 허구성을 우리는 쉽게 지

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12:40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요나를 역사적 인물로 믿고 계

셨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

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

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주님이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요나가 있었던 것과 육

지에 토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심과 부활을 확인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요나의 사건이 

역사적이었듯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요나

의 사건이 허무맹랑한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예

수 부활의 역사성도 희미할 것입니다. 사실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들은 모두 역

사적 사실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친 사건이나 제사장이며 살렘왕 된 

멜기세덱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은 모두 역

사적 인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입

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울시대에 산 성도들에게 

모형으로 고전10장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요나의 설교에 놀랍게 반응을 보인 니느웨 백

성의 응답은 예수그리스도에 의해서 확인되기

도 했습니다.(마12: 4l) 만일 니느웨 백성이 회

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심판 날에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성을 잃은 것이 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밝히신 것입니

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고 요나 

이야기가 전설이라면 예수시대의 사람들은 그

들의 불신앙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

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은 

요나서의 역사적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다음 주 계속) 

은혜중에 마친『 VIP 초대 새생명축제 』

지난 24일(금) 오전 11시에 있었던 여성중심 전

도집회, 26일(주) Ⅰ, Ⅱ, Ⅲ 부 예배와 찬양예배 시 

진행 된 『VIP 초대 새생명축제』가 은혜 중에 마

쳤다. 박노철 담임목사의 말씀과 강영숙 집사의 찬

양, 장윤식 집사의 기타연주, 고요한 성도의 해금연

주, LOVE LETTER의 찬양 순서로 진행 되었다. 이

번 『VIP 초대 새생명축제』에 VIP방문자는 교회학

교 포함 711명, 그 중 등록자는 480명이다. 또한 24

시간 자율기도에는 3,689명이 참석하였으며 릴레

이 성경읽기는 15독을 진행 중이다.(10월 29일(수) 

기준) 특별새벽기도회는 11월 17일(월)~11월 22일

(토)까지 ｢복 있는 자의 삶｣(마 5:12)이란 주제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강사로 선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사랑부(지도: 박영준 목사, 부

장: 강성은 집사)는 제 8회 『천

사들의 음악회』를 11월 16일(주

일) 오후 3시 101호에서 갖는다.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악

기 연주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

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

도 부탁드린다.

『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
제 45 회 목회자 신학 세미나 은혜중에 마쳐 

제 8회 사랑부 『 천사들의 음악회 』갖는다

제 45회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연인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

행되었다.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그간 진행

되었던 목회자세미나와 구성을 달리하

여 2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교계의 지명

도 있는 강사진을 모시고 심도있는 프

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참석자들의 강력

한 호응을 얻었다. 

부디 이번 목회자신학세미나를 계기

로 한국교회의 강단과 목회자들이 말씀

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한다.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5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2015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봉

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국에 제출

하여 주기 바란다. 이미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계

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또 다시 봉

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

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VIP 방문자 : 총 711명, 등록자 : 총 480명 (교회학교포함)     
자율기도 :  3,689명 참석  / 릴레이 성경읽기  : 15독 진행중

2014 사명자 대회

11월 16일(주일) 오후 3시,  101호

Dr. D. A. carson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 교수)

통역 : 박노철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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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자대회 사명자의 기도

고 정 숙  권 사

사랑하는 주님,

이 가을 천지 만물은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잔은 비었고

사랑의 그릇은 턱없이 적으며

헌신의 모습은 간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시어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의지하여

경건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저는 70인전도대 축호전도팀

인 최성희 권사님을 통해 2010

년에 서울교회로 오게 되었으며  

2012년 5월에 윤정선 집사님을 

통해서는 70인전도대에 들어와 

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부족하지

만 조장이 되어 축호(자비팀)를 

맡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지

역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전도의 열매들을 기대

하며 하루 하루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VIP 초대 새생명축제에 오실 VIP 20명을 마

음에 작정하고 열심히 찾아 다녔습니다. 대상자 중

에서도 긍정적인 분들만을 추려서 찾아 갔지만 막상 

교회에 오시겠다는 분은 몇 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으로 VIP 초대 새생명축제가 천국잔

치임을 알려드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이 나는

대로 VIP들을 방문했습니다. 

VIP 초대 새생명축제 3일 전에 개포주공아파트 

경비아저씨를 찾아 갔는데 못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낙심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요? 이**님(72세)이 26일(주일)에는 쉬게 되었다며, 

교회를 오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나 기쁜지 그 분의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께 눈물

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그 분이 10월 26일 주일 2부 예배에 오셨

습니다. 식사 후 차를 함께 마시면서 그간 몰랐던 그 

분의 속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택은 양천구이고 

지난 16년 동안 온가족이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시

다가 시험이 와서 6년전 부터 온 가족이 교회를 나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가 아

니라 본인 생각대로 주님을 믿어서 가정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음을 이제 깨달았노라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또한 아직 어린 아이 같아서 이 

분께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몰라 저는 하나

님께 이 분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한 분의 VIP는 24일 첫 날, 올 봄에 70인 전

도대에서 하는 부침개 전도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

데 그 후로 계속 관계를 가져오다가 이번에  오셔

서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아파트 경비 

박**(62)님도 오셔서 등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VIP 초대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때를 

따라 성령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것을 몸소 깨닫

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정한 20분 가운데 이번 VIP 초대 새생명축

제에 오신 분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이 분들 모두 

서울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도자

로 또 저를 통해 서울교회를 오신 VIP들을 위해 기

도하는 기도자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미숙 성도
(13교구)



 
 

④ 2014년 11 월 2 일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월2일(주) 섬김의 교회 주일예배 
설교를 한다. 4일(화) 연세대 신과대학 동창회에 참석한다. 

■ 득남 : 2교구 박주현집사 김윤영집사 가정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 에스더전도회(11.2)  
■ 주일식당봉사 :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11.9)  
             
■ 금주의 식사 제공 :  이명희 권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릴레이 기도와 전도를 통한 새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목회자신학세미나를 통해 도전 받은 많은 목회자

   들이 섬기는 교회에 돌아가 부흥의 불길을 주도할 

   수 있도록

3. 모든 성도들이 교회봉사에 참여하여 1인1사역의 

   꿈이 이뤄지며 섬김을 통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

   도록

주안에서 평강을 기원

합니다. 팔라우 선교를 위

해 늘 쉬지않고 기도해 주

시는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팔라우 가양겔섬의 

강력한 태풍 하이옌으로 

초등학교건물이 파괴되었

는데 지난번 팔라우 방문

시 서울교회의 성도들의 정성어린 지원에 힘입어 이

젠 복구가 완료되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팔라우 경찰들에게 복음을 전한 열매가 결실을 

맺어 윌리엄 공항경찰관이 주님을 예수로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일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

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 의료선교 : 한방의 전문

박사 한명이 저희들 도우러 

제주도에서 팔라우로 들어 왔

습니다. 매월 마지막주는 섬

지역과 각 주를 순회하면서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혈압과 관절염 그리고 통

풍, 뇌졸증으로 위급한 분들이 진료를 받고 치료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4) 힐링센터를 위한 기도회 : 영적 힐링센터와 

기도원 그리고 리트릿

센터(Heavenly Vision 

Mission Heilng Center)

총회세계선교부 추천으

로 지을려고 합니다. 리왈

주지사의 도움으로 기도

회를 가졌습니다. 

팔라우에 기도원의 역

활과 초중 고등학교 학생

들의 영적 훈련캠프 장소

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감사한 일은 

철골 H 빔으로 설치하여 지을려고 합니다. 무명의 독

지가가 3천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요

청합니다. 

5) 기독초등학교 건축사황

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

만 내년도 후반기에 교실 세

칸으로 시작을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 한국어 문화선교센터에

서는 가을학기에 30여 명이 

등록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성경 복음송을 배우

고 있습니다.

7) 어린이 전도협회(팔라우 어린이 전도협회 

,CEF)7사역을 통하여 지난해 300 여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20여명의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선교보고 - 팔라우

서울교회 당회는 결혼예식에 관한 몇 가지의 규정

을 변경하였다. 현행 본당 사용은 1,000명 이상의 하

객 계약 시에 한하여 주일과 수요일, 토요일을 제외

하고 허락하였으나 토요일 예식은 허가하기로 하였

다. 단, 오후 2시 이후 예식은 주일예배 준비를 위하

여 허가하지 않는다. 

23사단 진중세례식이 비전2020운동본부(부장 :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11월 8일(토) 오후2시에 거행 

된다. 당일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 예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2015년 목회를 위한『2015 목회정책협의회』

가 11월7일(금) 오후2시 802호에서열린다. 

11월 8일(토)

11월 7일(금) 오후 2시 / 802호

교회규정 일부변경

23 사단  진중세례식

2015년 목회정책협의회

11월 행사 계획표
11. 7(금)  : 신년 계획을 위한 목회정책 협의회

11.13(목) : 대입수능일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11.16(주) : 추수감사예배 및 성찬식-주일 1-3부 예배

11.16(주) : 감사 찬양 예배-찬양예배 시

		             할렐루야찬양대

11.23(주) : 교회설립주일 및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저녁 찬양예배 시

8) 내년 4월에 파퓨아 뉴기니를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정상진 선교사 

서울 강남노회 제 55회 정기노회가 창성시민

교회(장제한 목사)에서 개최된다. 우리교회는 목

사회원으로 박노철, 서명철,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영준, 조원영, 서준권, 김안성, 임규현 목사가 장

로총대로 오정수 노문환, 이영기, 서문석, 박정선, 

최학인, 신용식, 오광환, 최광성, 오치열 장로가 참

석한다. 

11월 4일(화) 오전 9시 창성시민교회

서울 강남노회 제 55회 정기노회


